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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림산업, 석유화학 매출비중 14.1%
2003년 상반기 1조5356억원 중 2166억원 불과 … 매출비중 감소추세 

대림산업(대표 이준용)의 2003년 상반기 석유화학부문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의 14.1%를 차지한 것으로 

나타났다.

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와 유화사업부를 운영중인데, 상반기 건설사업부 매출액은 1조3190억원으로 전체의 

85.9%를 차지했다.

2002년에는 건설사업부 매출액이 2조2482억원, 유화사업부는 4038억원으로 유화사업부 매출액이 전체의 

15.2%를 기록했는데, 2003년 상반기 석유화학부문 매출액 비중은 오히려 2002년 전체 비중보다 감소했다.

물론 2003년 상반기 석유화학 매출액이 전년동기의 2006억원에 비해 7.9% 증가한 2166억원을 기록했지만, 

건설사업부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.1%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기록이다.

대림산업 매출실적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100만원)

 

상반기 석유화학 설비가동률은 90%를 유지했고 석유화학 제품 매출액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73억원, 

내수는 1192억원으로 내수비중이 전체의 55.0%를 기록했다. 전년동기에는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63.8%대 

36.2%를 기록했는데 2003년에는 내수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<김선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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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부문 항 목
2003

(1-6)

2002

(1-6)

2002

(1-12)

건설사업부 1,319,074 1,013,621 2,248,294

유화사업부 수 출 97,373 76,727 161,223

내 수 119,233 123,904 242,664

합     계 1,535,680 1,214,252 2,652,181


